
SERMON NOTES



 마태 복음 4 : 1-11 NIV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사십 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 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마태 복음 3 : 13-17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1. 광야는 수행과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청중은 한명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대면하여 아버지외에는 아무도 지켜 보지 않고,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사람
이 보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때 훌륭한 훈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모든 창조물을 지켜 보면서 우주 무대에서 십자가에 매
달렸을때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관심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직함과 책임 및 직무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이자 엄마이자 작가이자 목사입니다. 이 모든 제목이 변경 될 
수 있을수 있읍니다. 황야는 우리의 깊은 정체성을 쫓아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깃발을 걸고 말할 수있는 것은 정확히 세가지입니
다. 

 

3.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교통을 조용히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는 어려운 곳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산, 계곡, 지옥의 깊숙한 
곳, 야생 광야의 가장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누가 복음 5 : 15-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
가서 기도하셨다.

시편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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